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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문화사

4강. 조선시대의 복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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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사진 영상매체 특징

(면복)  
  

왕이 종묘와 사직에 제사지낼 때나 초하루, 동지, 조회, 수책, 왕비를 맞을 때 

등에 입던 (법복)이다.

-먼저 바지, 저고리를 입고 버선 위에 중단을 입은 다음 상을 입으며 위에 

현의를 입는다.

-황제는 (12장문)이며 왕은 12장문에서 일·월·성진을 제외한 (9장문)이다.

(조복)

왕이 신하의 조현을 받을 때 입던 옷으로 삭망, 조강, 조강, 진표 때에도 입던 

면복 다음 가는 옷이다.

-(원유관)을 쓰고 (강사포)를 입는다.

-흰 버선과 검은 신을 신는 점이 면복과 다르다.

 
(상복)

왕이 평소 집무를 볼 때 입던 옷이다.

-익선관, 곤룡포, 옥대, 화로 이루어진다.

-왕세자는 흑색 (곤룡포)에 4조 (원룡보)를 양 어깨와 등과 가슴에 달았고 다른 

것은 왕과 같다.

조선시대 복식-왕복과 왕세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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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 왕이 능에 갈 때나 거둥할 때, 국난을 당했을 때 입는 옷으로 (흑립)을 쓰고 

(철릭)을 입고 광사대를 매고 화를 신고 검을 찬다.

(군복) 머리에 (전립)을 쓰고 바지, 저고리 위에 동달이와 전복을 입은 다음 광대와 

전대를 띠고 화를 신고 지휘봉인 (등채)를 든다.

(일상) 평상복으로는 서민과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옷감),(소매 넓이),(장신구) 등이 

서민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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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사진 영상매체 특징

(제복)

왕이 면복을 입고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낼 때 신하들이 입고 참석하던 옷이다.

-(제관)과 (향관)만 입을 수 있고 나머지 백관은 금관조복을 입는다.

-조복과 형태와 구성 요소가 같으나 겉옷과 중단 색깔이 다르고 방심곡령이 추가되었

다.

(조복)

왕이 면복을 입고 제사지낼 때 백관이 입고 참가하는 옷이다.

-경축일, 정월 초하루, 성절, 동지, 조칙을 반포할 때, 표를 올릴 때도 입으며 (금관조

복)이라고도 한다.

-품계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공복)

초하루, 보름, 조회, 동지에 왕세자에게 백관이 하례할 때 입는 옷으로 제복, 조복 다음 

간다.

-복두에 포, 대, 홀, 화로 이루어지며 (포의 색)과 (홀의 재료)에 따라 품계의 상하를 가

렸다.

-형태는 옷깃이 둥글고 소매가 아주 넓다.

조선시대 복식-백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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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관리들의 사무복으로 국가의 연회에 참석할 때 착용했으며 색은 정하지 않아 여러 가지 

색이 사용되었지만 왕조마다 유행색이 있었다.

-(사모)를 쓰고 단령, 대, 화로 이루어지며 (대)로써 품계의 등위를 가렸다.

(시복) 관리들의 사무복으로 흉배가 없는 단령으로 상복 다음 간다.

-형태, 구성, 재료가 (상복)과 같았고 (색)으로 구별하였다. 

(융복)

문·무관이 왕을 수행할 때, 사신으로 갈 때, 국란을 당했을 때 입는다.

-머리에는 (흑색 갓)을 썼고 (철릭)을 입고 광사대를 띠고 검을 찼다.

-색은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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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사진 영상매체 특징

중
인
복

녹
사
복

중인 계급에 속하는 말단 관리로 품계가 없는 중앙 관서에 근무하는 아전이 입던 옷.

서
리
복

무각 평정건에 단령을 입고 허리에 실띠를 맨다.

나
장
복

죄인을 문초할 때 매를 때리거나, 귀양 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을 맡은 하급 관리인 

나장의 옷.

사
령
복

의금부와 각조 사령은 좁은 흑색 갓에 (백색 철릭)을, 한성부와 5부도사 사령은 흑색 

갓에 (백창옷)을 입었다.

서
민
복

직
령

조선 왕조 초기부터 말기까지 서민에서부터 왕으로까지 두루 착용했다.

-옷감은 마포, 갑사, 모시, 명주, 단이 사용되었고 색은 백, 홍, 아청이 사용되었다.

-(곧은 깃)만 단령과 다르고 다른 것은 단령과 똑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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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릭

고려에서부터 계속 입혀진 것으로 겉옷의 밑받침 옷으로 입혀졌다.

-(의)와 (상)을 따로 재단하여 봉재 된 옷으로 깃은 곧은 깃이다.

-편복, 군복, 융복으로 왕, 문·무관, 무인, 악인, 서민 등이 모두 입었다.

답
호

(옆트임)이 있는 반소매 포로,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왕과 관리들이 (상복)안에 

입거나 사대부의 겉옷 위에 덧입던 옷이다.

-형태는 곧은 깃이고 반소매가 팔꿈치에 이르며 옷 길이는 발목까지 오고 옆트임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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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
명칭 사진 영상매체 특징

(사규삼)
(사규삼)은 사내아이가 관례전에 입던 평상복이다. 
( 사규삼)은 곧은 깃에 소매가 넓고 무가 없으며 옆선이 단에서 1/3정도만 트였고 
옷깃, 섶, 수구, 밑단,옆선의 트임선까지 모두( 검은선 )이 둘러져있다.

(오방장
두루마기의)

어린아이들이 돌때부터 5~6세까지 입던 옷으로 남자 두루마기는 소매를 (색동 )으
로 하고, 길은(초록색), 섶은(노랑색) 무는(자주색), 무와 깃과 고름은 (청색)으로 
하며 안감은 진분홍으로 한다.

관모

((관모)

(갓)은 태종18년 1월 1일부터 관리들의 평상복에 사용되다가 차츰 착용 범위가 넓
어져서 서민도 외출, 제사, 기타 의관을 갖출때 착용 하였다.

(망건)은 관이나 갓을 쓰기 전에 반드시 쓰는 기본이 되는 쓰개이다.

(탕건)은 망건의 덮개이며 입모의 받침으로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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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머리에 쓰는 일반 명칭이나 후기에 평상시 머리를 가리기 위해 썻던 관을 
말하며 집안에서만 착용하였다.

(유관)은 유학자나 유생들의 관모로 흑색의 베,모시,무명등으로 만드는데 양측으로 
귀가 나 있고 끈을 달아 갓끈처럼 매기도 했다. (복건)은 검은 헝겊으로 위는 둥글
고 뾰족하게 하고 뒤에는 넓고 긴자락이며 끈으로 뒤로 잡아메게 만든것이다.

(송낙)은 소나무 겨우살이로 만든 것으로 스님의 모자이다.

신

(신) (태사혜)는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남자들이 편복에 신던 가죽신으로 조선시대 말기
에는 왕도 편복에 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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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신)은 남녀가 신은 신으로 바닥에 징이 달려있고, 가죽에 들기름을 입혀 방수
가 되게 했고, 바닥에 있는 징은 진흙이 묻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흑혜)는 조선시대 문무백관들이 조복과 제복에 신었던 신발이다. 가죽으로 만들어
졌고 장식이 없는 단순한 것이다.

( 설피)는 산간 지방에서 눈오는 날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 위에 덧신는 
신발로 나무 덩굴종류로 만들었다.

(둥구니신)눈오는 날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방한을 위해 짚으로 만든 장화 모양의 
신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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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신, 미투리)는 삼으로 삼은 신발로 말기에 가서 짚이나 풀 종류를 가지고 곱게 
짠것이다.


